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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�가상자산�거래소�코빗이�전사�임직원을�대상으로�사원증을 
NFT(대체불가능한�토큰)형태로�지급했다고 ��일�밝혔다. 
코빗은�지난 �월�임직원들의�가상자산�관심도를�높이고자 
사원증�이미지를�각기�개성에�맞는�크립토펑크�디자인으로 
바꾼�바�있다. 코빗�관계자는 "메타마스크�등�가상자산�보관용 
개인지갑을�경험해보지�못한�직원들에게�직접 NFT를 
소유해보는�기회를�제공하고�가상자산�거래소�직원으로서 
소속감을�높이기�위해�진행됐다"고�설명했다. 코빗은�임직원을 
대상으로�이달 �일부터 ��일까지�일주일간�사원증 NFT 사전 
신청을�받았다. 이후�지난 ��일에�메타마스크�개인지갑으로 
일괄�지급했다. 사원증 NFT의�민팅(NFT발행) 비용은 �건당�약 
�만원으로�민팅비용은�모두�사측에서�부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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ʻ대한민국�수박의�성지’ 고창군이�수박으로�만든�캐릭터빵을 
출시해�화제를�모으고�있다. 이는�동그라만�초록색에�짙은 
줄무늬. 반으로�자르면�빨간�속살에�점점이�박혀있는�씨까지. 
빨간�앙금에서�새콤하고�달콤한�수박�맛이�그대로�느껴지며 
고창�수박이�새로운�모습으로�소비자와�만난다. 올해 
고창복분자와�수박축제에서�첫�선을�보인ʻ수박빵’은�고창수박과 
고창복분자를�원료로�향긋한�수박향과�달콤하면서도�촉촉한 
앙금이�맛의�조화를�이루며�검은깨를�활용해�수박씨를 
표현하며�먹는�재미와�맛의�고소함을�더했다. 수박빵은 
유명작가와�디자이너가�협업해�포장�디자인까지�심혈을 
기울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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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웨이가�지난해�선보인�환경가전�브랜드 ʻ노블�컬렉션’이�독일 
iF, 레드닷, 미국 IDEA, 일본�굿디자인�어워드�등 �대�디자인 
어워드를�석권했다고 ��일�밝혔다. 특히�공기청정기, 제습기, 
가습기�라인업으로�구성된�노블�에어케어�솔루션�시리즈는 
건축물에서�영감을�얻은�조형적�디자인으로�공간미를�높인 
점에서�호평을�얻었다. 간결한�직선�구조의�타워형�디자인을 
일관되게�적용해�노블�브랜드�고유의�디자인�아이덴티티를 
강화했다.  코웨이는�노블�브랜드를�앞세워�프리미엄�가전�시장 
리더십을�지속적으로�강화하고, 우수한�성능은�물론�고급 
인테리어�효과까지�원하는�소비자층을�적극�공략한다는 
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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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(ACC 재단)은�문화·예술�전문기관의 
정체성을�담은�새로운�상징체계(CI·Corporate Identity)를 
개발해 ��일�공개했다. 이번에�개발한 CI는 ACC 재단의�비전인 
'아시아�미래가�공존하는�문화콘텐츠�교류의�중심'을�기반으로 
'연결과�조화'를�주요�핵심어로�설정해�시각화했다. 
기관을�상징하는�심볼(Symbol)은�점과�선을�기본�요소로 
사용했다. 점은 '사람'을, 선은 '예술'을�상징적으로�나타냈다. 
ACC 재단이�사람과�예술�사이에서�조화롭게�연결하고�돕는 
역할을�한다는�의미를�부각했다. CI는 ACC 재단이�개발·
유통하는�콘텐츠와�문화상품을�비롯해�주요�행사에�적용할 
예정이다.




